
 

⚫ 공론장 개요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15시~17시 

장소 : ZOOM 

주최/주관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X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 OSF 

사회 :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다지 

⚫ 발제내용 

발제1.  “여러분, 잘 먹고 계신 가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식생활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1배달? 직접 요리? 야식? 혼밥? 부모님? 한끼에 쓸 수 있는 비용?)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제3.  “돈벌이는 안돼서 쓸모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발제자 소개 

강원 쌀나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강릉에서, 산이 잘 보이는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시내 버스 타고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바다에서 

산책하며 휴식 할 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강릉 

방문객이 많아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조금은 

아쉽습니다. 

경기 벤자민 지명은 경기도지만 보통 수도권이라 부르는 내 고장. 

버스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산과 강 보다 아파트와 

사람으로 가득 찬 이 곳에서 잠시 휴식중인 백수들 중 한명으로 여기 

와있습니다~ 



 

경상 포도 전주와 이름이 헷갈리는 도시 진주에 산다. 논과 밭, 멋진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에 살면서 집 안에선 혼자 뒹굴거리고 집 밖에선 사람들과 

꼼지락 댄다.  

서울 아퐁 청년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서울에 도약의 발판을 찾으러 왔다. 

하지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백수 기간이 연장되었다. 설상가상 대출 

연체 기록으로 청년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전라 

 

문어빵 이름을 열 번쯤 말해줘도 모르는 소도시에서 왔습니다.  소도시의 

백수도 과로할 수 있습니다. 

제주 이조기 제주바다와 올래길을 마당 삼아 살고 있다.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으로 오일장, 지역마켓에서 제주산 식재료를 찾아 

먹기 시작했고, 가끔 채집도 한다.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고 선선하거나 

노을이 멋진 날엔 산책을 나가며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백수생활이 아직 어색하다.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길고양이 

밥주기이다. 

충청 

 

비누 가끔 주변 이웃들에게 상추와 과일을 선물 받는 동네에 살고 있다. 

심심할 땐 마실을 나가, 지역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발제2.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지역별 청년 혹은 청년니트의 일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벤자민 : 지금 하고 있는게 웹툰 작가를 지망 중이라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음. 글을 쓰고 있는데 벌이가 생겨서 한끼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이 인근에는 없고 부천까지 나가야 하다 

보니 왕복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도보로 갈 수 있는 인근 카페를 찾아다님 

 

- 이조기 : 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혼자 있을 때는 티비를 보거나 멍 때리면서 지역 

사이트를 확인하기도 함. 밖에 나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밖에는 잘 안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2,3일에 한 번씩은 가족과 나가서 올레길에 산책을 하기도 함. 동네 고양이 밥 

챙겨 주기도 하고, 돈을 안 쓰면서도 자연에 가까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함. 오래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백수인 채로 제주도로 이주함. 뭐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 비누 : 집에 많이 있는 편임 원래도 집순이 인데 서울에 작은 집에 살 때는 답답해서 

밖에 자주 나가기도 했는데 충주는 집이 크니까 집에서만 보내도 괜찮은 것 같음.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크다 보니 행동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 취미생활로 서예를 

하고 있는데 서실을 갈 때 외출을 하고 충주시에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인터뷰 일정이 있을 때 나가기도 함.  

 

- 문어빵  : 부모님이 일찍 나가셔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편임. 쓸데 없는 거 

하는거 좋아해서 리스트를 적어서 . 그림 그리기, 흥미로운 어플 있으면 알고리즘을 

짜보고, 정리하기를 해보고, 선물하기를 좋아해서 친구들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달을 기획하고 이벤트를 열어 주기도 함. 본업은 없는데 사이드프로젝트가 많은 

편임. 자소서를 쓰기가 싫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쓰거나 편지도 자주 쓰고 또 실험도 

자주함. 예를 들면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락스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나만의 실험을 

진행. 집에 있으면 눕고 싶고 영상만 보고 그래서 일단 나가서 뭐든 해보려고 하고. 

하루에 한번은 운동 하려고 함 

 

- 쌀나무 : 3월에 단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매일 출근하며, 매우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 생활할 것 같았는데, 사무실 출근, 재택 업무, 외근 업무가 섞여 

있어 생각과는 다름.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생활 패턴을 지키기가 어려움. 낮에 

만날 수 있는 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강릉 시내를 걷기도 하고. 코로나 

전에는 도서관 가서 시간 보낼 때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고, 강릉에도 

청년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생겨서 매일 간다고 했을 때 매일 스벅가는 비용과 

비슷해서 유료로 썼다가 이용하다 보니 무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안 가게 되었음.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오히려 적어지는 부분이 있음. 익명성을 

지키고 싶은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불편해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늘 배치시간표를 확인하고 다녀야 하다 보니 차 없는 청년들은 어디를 다니기가 

불편함 

 

- 아퐁 : 요즘 하루 중에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쌓아 둔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보내고 있음. 이제 혼자 지내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한 것 같음. 본가에서 생활할 때는 



 

밖에 많이 왔다갔다했는데, 교통비가 많이 나왔음. 10시가 넘으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서울에 와서 오히려 고립감이 심함. 서울에 청년센터가 자치구마다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책을 읽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가기도 하고. 청년지원 

매니저에게 상담을 지원하면 한시간 정도 받을 수 있음. 근데 스스로 찾아보는 

정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 지나다가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보고 

주민들과 주1회 활동을 하고 있음. 로컬단위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낌. 

정기적으로 누군갈 만나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일상 감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음. 

자기이해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건 재미를 

덜 느끼고 줌으로 하다 보니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포도: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가끔 단기 알바를 함. 주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럽의 시차를 따르는 몸을 가졌으며 매번 패턴을 

바꿔보려 하지만 실패함. 집에선 책을 읽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온갖sns를 

탐험함. 가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요리함. 설거지와 저녁밥을 하고. 영어, 한국서, 

컴퓨터 공부를 깔 짝이고, 취업지원을 위한 자소서를 쓰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함. 

요즘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늘어나서 현재는 청각장애인 자막해설 

수업을 듣고 있음. 

- 면접을 보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책을 빌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집 밖을 나섬. 

 

- . 


